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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 있는 방역시스템을 마련하라!!

 지난달 16일 H5N6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확진된 이후 역대 최악의 AI사태

가 되고 있다.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역대 최단 기간에  최대피해 기록으로 닭·

오리의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고 전

국으로 AI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하고 AI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늑장·뒷북 대책을 내놓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13년간 지속적

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사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엉뚱하게 철새에

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2003년부터 13년 째 반복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과 해결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 임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

을 갖출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를 토로하였다.

철새에 의해 AI가 농가로 퍼졌더라도 이를 초기에 최소한의 피해로 방역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늑장·뒷북으

로 대규모 살처분 사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은 AI확산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방역시스템 마련을 강력

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는 향후 농가에 대한 직접적 피해 보상은 물론, 

파생적인 보상과 지원까지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


